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28일(수) 빙 리(Bing Li) 블룸버그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와 면담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26.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 왔으며, 한국 국채시장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국채시장 성장 및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할 때 블룸버그 

채권지수* 내 한국의 신흥국 분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한국이 IMF, World Bank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최근에 시장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블룸버그의 국가 

분류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블룸버그 종합채권지수(Bloomberg Global Aggregate Index): 세계 3대 글로벌 채권지수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02년부터 편입

  아울러, 이 부총리는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

하면서, 블룸버그가 금융정보 서비스와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시장 간 소통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빙 리 대표는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하며, 앞으로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와 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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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블룸버그 아태 대표 면담
- 블룸버그 채권지수 내 한국의 국가 분류 재검토 필요성 전달
- 블룸버그의 다양한 채널 통한 정부와 시장 간 소통 지원 당부


